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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/12(목)�에스라� 1-4장� �회복,�쉽지�않은�길

드디어�고국으로�돌아갈�길이�열렸습니다(1:1-4, 대하36:22-23).

고레스�왕은�칙령을�통해�유대인들의�귀환�및�성전건축을�허가했습니다.

하나님은�심판으로�시작된� 70년의�포로기를�은혜�가운데�마치게�하셨습니다.

(대하36:21, 렘25:11-12, 단9:2, 슥1:12,7:5)

공동체�재건이�성큼�다가온�듯�보였지만,�갈�길은�멀었습니다.

❶ 고국으로의�귀환�희망자가�생각보다�많지�않았습니다.�
바벨론�태생도�다수였고�포로기�동안�자치권,�상업/종교�활동,�

부의�축적�등을�인정받았던�터라�귀환보다�잔류를�택하는�인원이�많았습니다.

❷ 귀환한�백성들은�이상과�다른�고국의�현실을�맞게�됩니다.
돌아온�고향�땅,�조상들의�가옥과�토지는�남의�터전이�되어�있었습니다.

불안정한�날씨,�계속된�흉작,�과도한�세금�등으로�생계마저�어려워졌습니다.

고리대금업이�성행하고�토지를�저당�잡히거나�자녀를�파는�일들도�발생했습니다.

포로기�동안�고국에�남아있던�본토�생존자들과의�갈등도�깊었습니다(4:1-6).

하나님은�귀환을�결단한�이들을�도우셨습니다.

그들은�이웃들로부터�선물을�받았고(1:4,6, 출3:21,11:2,12:35 비교)

사로잡혔던�곳에서�예루살렘�땅을�향해�출발했으며(1:11, 출3:8,17 비교)

이후�성전�건축을�위해�자원하여�풍성한�예물을�드렸습니다(2:68, 출35:21-29 비교).

귀환행렬은�마치�출애굽�구원의�행렬과�같았습니다(2:64-67, 7:6,7, 8:1, 출12:38 비교).

귀환한�공동체는�존재의�적법성을�위해�자신의�뿌리를�찾았습니다.

돌아온�이들의�명단은� <개인>보다� <조상>의�이름을�더욱�강조합니다(2:3-20).

연고지를�기록하며� <포로기�이전>�마을�이름을�그대로�사용합니다(2:21-35).

이는�여호수아�후반부에�기록된� <약속의�땅�분배>와�관련된�것이며

이들�공동체가�하나님�약속의�연속선상에�있음을�천명하는�것입니다(창12:1-3)

그들은�하나님의�제단을�짓고�초막절을�지키며�예배합니다(스3:2,3).

사회, 경제적�난관으로�핑계�댈�것이�많았지만�회복의�우선순위를�결정합니다.

귀환�후� 2년�되던�해,�마침내�성전�건축이�시작되었습니다(3:8).

나는�하나님이�보이신�길로�떠날�준비가�되었습니까?

❶ 떠나지�못하고�잔류하도록�붙드는� <이�땅의�것들>은�무엇입니까?
❷ 찾아야�할�나의� <뿌리>와� <우선순위>는�무엇입니까?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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